
도심 한복판 영토 도발에 대한 항의 서한 
-수신: 주한 일본대사관 

-발신: 민주당 윤석열정권 독도지우기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

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일본의 영토 도발이 자행됐습니다. 

이달 초(10월4~6일)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'트래블쇼 2024'에서 일본정

부관광국(JNTO)이 독도를 '다케시마'로 표기하며 일본 영토로 포함한 

지도를 비치하고 배포했습니다. 또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 명칭인 '

동해'를 '일본해'로 소개했습니다. 

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입니다. 이에 강력히 항의합니다. 

특히 이는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이뤄진 명백한 영토 도발입니다. 

일본 자객들에 의해 조선의 명성황후가 경북궁에서 살해된 사건과 다

를 바 없지 않습니까? '현대판 을미사변'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

독도는 역사적, 지리적,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입니다. 이

러한 사실을 무시하고 독도를 '다케시마'로 표기한 것은 국제 사회에서 

한국의 주권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. 

일본 측은 즉각 사과하고,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

검증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촉구합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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